
오늘은 한국전 정전협정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미국 워싱턴에

서 참전용사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는 비록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전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전몰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피와 땀

과 눈물로 세계 평화의 길목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의진정한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

한민국은 이제 세계 11위의 경제강국,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의 나라로 성장했

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놀라운발전에대해큰자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지금도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전 이후 처음 남북 장성

미국‘한국전참전용사위로연’메시지 249

의 세계적인 IT 경쟁력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의 긴밀

한 우호협력은 중동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폐

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왕 폐하의 건승과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우의와 협력을 위한 건배를 제의합니

다.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지난 한∙요르단 축구경기에서 한국이 이기기를 바랐

는데 이기지 않고 비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요르단 모두 8강에 진출

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함께 건배를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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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비무장지대의 비방방송도 중단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건설

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려하는 북핵문제도 6자회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

다.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반세기를 이어온 한∙미 동맹은 매우 굳건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는 물론 동

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산증인인 여

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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